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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uTube 시대입니다. 



YouTube에서 헬리코박터를 찾으면









YouTube에서 위암을 찾으면









한참 아래에 저도 나오기는 합니다. 



오늘 제가 강의하게 된 이유는



YouTube



serioso.pe.kr → endotoday.com



세미나



Hands-on training



전공의 내시경 개인교습



Shadowing



International shadowing



오늘은 교수 YouTuber 11년의 경험을 말씀
드리겠습니다. 



YouTuber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?

• 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?



저는 zero입니다. 

• 저는 YouTube로 돈을 벌지 않고 있습니다. 아니

벌지 못하고 있습니다. 

• 성균관대학교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기

때문입니다. 

• 내시경 사진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

않으면 허락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. 



만약 제가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… 

• 광고 1000회 당 2-3 달러 → 유투버는 55%를 받음

• 영상 조회 당 1-2원

• 구독자 1명 당 10-100원/월

– 1만명: 10만원 – 100만원/월

– 10만명: 100만원 – 1,000만원/월

• 현재 저의 구독자가 4,500명이므로 45,000원에서

450,000원 정도?









YouTube 광고 이외의 수입원은?

• Superchat: 아프리카 별풍선과 비슷. 생방송. 

Overhead 30%

• Channel membership: 구독자 3만명 이상 채널

• PPL (브랜드 협찬광고)

• Commerce (물건 판매): 자기 상품 혹은 제휴

marketing

• 지명도 올려서 책을 쓰거나 강연, 유료 consulting



배(구글광고)보다 배꼽이 크다.



YouTube의 목적은?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



왜 YouTube를 운영하려고 하십니까?

• 홍보 – 학회 홈페이지

• 교육 – EndoTODAY 내시경교실

• 취미

• 직업



학회와 병원 YouTube









저와 약간 연관된 YouTube









YouTube가 되기 위한

약간의 장비와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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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가지 장비

마이크

스피커카메라



마이크

• 다이나믹 마이크: 운동을 전기 신호로 변경. 무대나 강단

에서 사용

• 콘덴서 마이크: 콘덴서를 이용하여 공기의 진동을 정전

용량의 변화로 변경. 스튜디오에서 사용. 
Shure MVL



다이나믹 마이크

• 목소리를 담는데 유용하다. 

• 수음이 약하다. 가까이 붙여서 사용한다.

• 하울링은 적다. 공간음 수음이 적으므로. 

• Base가 강조되고 조금 둔탁한 느낌이 난다. 

국민 마이크 Shure SM58
Shure MV7



USB 마이크

• 컴퓨터 USB 단자에 꽂아서 사용하는 마이크

• 콘덴서 마이크 :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지

않다.

• 싸고 편하다. 



마이크 설정 조정
- 제어판 → 소리 → 마이크 속성 → 수준을 80-90으로 설정



스피커



카메라

• SLR

• Mirrorless

• Compact

• Handphone

• Webcam 

Logitec Streamcam



장비의 병합

• 스피커 + 마이크 + 카메라 = Laptop computer

또는 Logitec BCC950 컨퍼런스캠

• 스피커 + 마이크 = Jabra Speak 510

→ 화상 회의

• 마이크 + 카메라 = Logitec Streamcam

→ Web-seminar (랜선세미나)



영상보다 소리가 중요합니다. 



동영상 편집 프로그램(프리미어)을 배우면
도움이 됩니다. 



One more thing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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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?

개인정보

초상권저작권



맺음말

• YouTube에서 ‘헬리코박터’를 입력하면 우리 학

회 혹은 우리 법인의 영상이 맨 위로 올라오는

그 날을 기다려봅니다. 


